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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승미 기자의 칸 리포트｜한국영화 2관왕, 뜨거웠던 시상식 현장

29일(한국시간)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벌에서 열린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‘브로커’ 연출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남우주연상으로 호명
된 배우 송강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.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강동원도 축하했다. 감독상을 수상하기 위해 무대로 향하는 박찬욱 감독(위
부터 시계 방향으로). 칸(프랑스)｜AP·뉴시스

“설마했던동시수상이…”프레스룸잔칫집
두 영화 폐막식 참석 소식에
한국취재진들 기대감 속 긴장
잇단호명“해냈다”환호·박수
송강호·박 감독 프레스룸 오자
다시 박수 세례…최고의 하루

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이 열린 29일
오전 3시30분(이하 한국시간) 칸 팔레
데 페스티벌에 마련된 프레스룸은 마
치 한국 취재진 전용 기자실 같았다. 그
만큼 박찬욱 감독의 ‘헤어질 결심’과
송강호 주연 ‘브로커’의 경쟁부분 수상
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. 기대감은 전날
인 28일 오후 영화제 측이 두 작품의 주
역들에게 폐막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
청한 사실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더욱
치솟았다.

뀫기대가 확신으로 바뀌던 순간
‘헤어질 결심’의 24일 경쟁부문 공식

상영과 이튿날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
을 마친 뒤 먼저 칸을 떠난 주연 탕웨이
를 제외하고 박찬욱 감독과 또 다른 주
연 박해일이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이
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.

칸 국제영화제 측은 수상이 확실시
되는 영화의 제작진에게 폐막식 참석
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현지 취재진 사이에서는 ‘헤어질 결심’
과 함께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라
수상 여부로 관심을 끈 ‘브로커’ 제작

진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려 움직였다.
결국 ‘헤어질 결심’ 팀이 참석한다는
이야기가 퍼지면서 수상 기대감이 커
졌다.

이즈음부터 두 편의 한국영화의 동
시 수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취
재진이 ‘브로커’에 관한 아쉬움을 나누
고 있을 때쯤 ‘브로커’ 제작진도 폐막
식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왔다.
“두 편 중 한 작품에서 연기상 수상자
가 나오는 게 아니냐”는 조심스러운 예
측도 이어졌다.

폐막식장인 뤼미에르 대극장에 입장
할 수 없는 취재진은 기대감 속에서 프

레스룸의 생중계 모니터 앞에 일찍부
터 자리를 잡았다. 하지만 끝까지 확신
할 순 없었다. 마침내 폐막식 레드카펫
에 박찬욱 감독·박해일에 이어 송강호
를 비롯한 ‘브로커’ 팀이 모습을 드러
내자 취재진의 초조한 기대감은 수상
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다.

뀫“함께 받아 더욱 행복”
폐막식및시상식이끝나고한시간남

짓시간이지난뒤얼굴가득미소를머금
은박감독과송강호는트로피를들고프
레스룸을찾았다.시상무대위에서못다
한이야기를전하기위해서였다.

두 사람이 등장하자 프레룸은 환호
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. 한국 취재진
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도 그들의 모
습을 더욱 가까이 보기 위해 몰려들었
다.

박 감독은 앞서 “‘공동경비구역 JS
A’를 비롯해 2009년 심사위원상 수상
작인 ‘박쥐’ 등을 함께 했던 송강호와
수상이 더욱 기쁘다며 “칸은 한 영화로
두 가지 상을 주지 않으니 같은 영화로
왔다면 같이 받을 수 없었을 텐데, 이렇
게 다른 영화로 오게 되니 상도 같이 받
아서 더 좋다”고 말했다.

(칸)프랑스｜ smlee@donga.com

송강호 “날보며뛰어오던박감독눈빛, 잊을수없다” 박감독“나도모르게복도건너뛰어가”
“13년만에재회?송강호거절만말아라”

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는
‘영광의 순간’마다 함께 해왔다.
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각 남우주
연상과 감독상을 받으며 한국영화의 역
사를 새롭게 쓴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. 이
들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 그 이상
이었다. 29일 오전 3시30분(한국시간) 열
린 이번 영화제 폐막식에서 남우주연상
수상자로 송강호가 호명되자 가장 먼저
뛰어와 그를 얼싸안은 사람도 박찬욱 감
독이었다. 박 감독의 수상을 “남다른 감
정”으로 축하해준 이 역시 송강호이다.

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20년 넘게 이어

오고 있다. 특히 칸 국제영화에서 함께 빛
나는 성과를 일궈왔다는 점에서 이번 동
시 수상은 더욱 의미를 더한다.

두 사람은 2000년 ‘공동경비구역 JSA’
부터 함께 작업하며 580만여 관객 흥행작
을 탄생시켰다. 2002년 ‘복수는 나의 것’
으로 두 번째 호흡을 맞췄고, 송강호는
‘박찬욱의 남자’로 불리기도 했다. 박 감
독은 이후 ‘올드보이’와 ‘친절한 금자씨’
로 이어지는 ‘복수 3부작’의 첫 작품을 송
강호와 함께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과시
했다.

2009년 ‘박쥐’를 통해 두 사람은 다시

만났다. 그동안 박 감독은 2003년 ‘올드
보이’를 통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
원대상을 받고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
작했다. 송강호 역시 ‘괴물’과 ‘밀양’ 등으
로 칸과 깊은 인연을 맺어갔다.

‘박쥐’ 이후 13년. 칸 무대에서 재회한
두 사람은 ‘운명의 장난’인 듯, ‘신의 배
려’인 듯, 각각 다른 작품을 통해 나란히
한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.

시상식 직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
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. 송강호는
“(호명되자)박 감독이 뛰어오시면서 포옹
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”며 “박

감독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 좋았고 축
하했던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”
고 말했다. 이에 박 감독은 “저도 모르게
복도를 건너서 뛰어가게 되더라”며 “그
동안 많은 좋은 영화에 출연했는데 기다
리니 (남우주연상을)수상하는 때가 왔다”
고 축하했다.

취재진이 두 사람의 또 다른 재회를 기
대하자 박 감독은 “(캐스팅을)거절만 하
지 말아 달라”며 너스레를 떨었고, 송강
호는 “우리, 작품 한 지 너무 오래됐다.
13년이다”며 ‘환상의 호흡’을 희망했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박찬욱 “영화관지키며영원히영화를지키자”

시상식 수상 소감
박찬욱 감독과 송강호의 수상 소감은 수
상의 기쁨만큼이나 한국영화 및 관객들

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. 두 사람
의 재치 넘치고 의미 있는 소감은 더 깊
은 인상을 남겼다.

뀫박찬욱…영화를 향한 무한사랑
“극장에 관객이 발길을 끊는 시대를 겪
었지만 우리는 그만큼 극장이 얼마나 소
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다. 이 질병
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, 우
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켜내면서 영
화를 영원히 지켜 내리라 믿는다.”

뀫송강호…한국영화에 대한 자부심
“한국은작은나라지만 국민들이늘변화
하고 발전하고 도전한다. 단 한순간도 나
태할수없다.그런특성이영상콘텐츠에
서도 드러난다. 지금 우리의 콘텐츠가 눈
에 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콘텐츠
는늘역동적으로움직이고 있었다.”


